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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온도 조건에 따른 특수미 품종의 입모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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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색미 품종에는 담적색, 농적색, 농자갈색, 흑자색 등 다양한 천연 색소를 함유하는데 흑자색계의 쌀에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항암기능,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 시키며 노화 방지, 질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어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색미 품종들은 종피의 왁스층이 두터워 수분 흡수율

이 낮으며 발아 소요 기간과 저온에서 발아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균일한 입모 문제 해결을 모색하여 초기 입모율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흑자색미 슈퍼자미2호와 적갈색미 슈퍼홍미 그리고 전분 변이 품종인 당질미, 큰눈벼, 분상질쌀을 사용하였다. 입모 

균일도 조사 시기는 균일도의 변이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최아 3일차에서 조사하여 그 변이계수로 평가하였다. 30°C에

서 48시간 소독, 15°C에서 72시간 침종하는 관행처리구와 15°C 처리 시간을 120 시간으로 연장한 처리(처리1)와 소독 

후 35°C의 고온처리를 12시간 추가한 처리(처리2)와 24시간 추가한 처리(처리3)에서 공시된 품종의 유묘의 길이를 조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소독 후 초기 고온(35°C)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묘의 길이는 길어졌으나, 변이계수 또한 증가하여 묘의 균일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시간 고온 처리에서 슈퍼자미 2호의 유묘의 길이는 관행이 비해 길어졌으며, 변이계수

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초기 고온 처리를 통해 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균일도를 유지하면서 침종기간의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분 변이품종인 당질미, 큰눈벼, 분상질 쌀에서도 초기 고온 처리를 통해 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입모 균일도를 유지하면서 초엽의 길이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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